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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빛났다…도전은계속된다

지구촌의스포츠대축제 2024파리올림픽이성황리에막을내렸다. 금메달13개,은메달9개, 동메달

10개로기대이상의성적을작성한한국선수단, 태극마크를가슴에단광주전남선수단도최선을다해

멋진경기를펼치며이번올림픽무대를빛냈다. 포기하지않고한계를넘어서기위해이들이보여준끝없

는열정과도전정신은지역사회에큰귀감이되었다. 세계무대에자신을증명해낸지역선수단이그동안

흘렸던땀과눈물에감사를전하며이들이파리올림픽에서보여준순간들을싣는다.

광주전남태극전사맹활약

근대5종에서혼신을다한플레이를선보인광주시청전웅태영암출신서

창완(사진위)과수영경영접영 200m에서도전의무대를펼친여수출신

김민섭(사진왼쪽). /연합뉴스

1 28년만에배드민턴여자단식을제패하며 커리어그랜드슬램을완성한나주의딸안세영.

2 은빛총성을울리며한국올림픽사상첫속사권총메달리스트가된장성출신조영재.

3 양궁여자단체전10연패달성과함께개인전은메달을획득한순천시청남수현.

4 펜싱여자사브르단체전은메달을합작한전남도청최세빈.

5 복싱여자54kg급에서동메달을목에걸면서한국여자복싱사상첫올림픽메달을수확한

화순군청임애지(사진오른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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